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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재 어윤적(1847~1933) 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서간도 망명가족의 삶

문희순(충남대학교 연구교수)

1. 서론

  1910년(경술) 2월 16일 아침 부강 용포역. 克齋 魚允績(1847.11.2.~1933.10.12) 가족을 포
함한 세 집안 남녀노소 권속 수십여 명이 모두 기차에 올라탔다. 자명종은 8시 9분을 가리키
고 있었다. 때에 강바람은 쓸쓸히 불어오고 음산한 비는 무겁게 내려 고국을 떠나는 이들의 
마음은 더욱 처창하기만 하였다.1) 전송하러 나온 이들과 손을 붙잡고 옷깃에 흘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기차는 조치원역에 다다랐다. 이후 각각의 기차역을 지나고 하차하며 지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2) 부강 용포에서 신의주 까지 1,300여리의 장도였다.3) 

*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함종어씨 어임수(명희→기우→윤석→경선→영호→임수), 어경택(명희→준우→
윤작→취선→영덕→범수→경택), 어경구(명희→준우→윤적→용선→영례→해수→경구)님의 도움이 컸다. 
편지를 주고받은 방터골 질녀 어씨의 이름은 ‘어능녀’, 보은 갈평리 질녀 어씨의 이름은 ‘魚順伊’이다. 
어능녀의 이름은 방손 어임수 선생이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비석에서, 어순이의 이름은 증손자 
송영래 선생이 호적대장 기록에서 각각 찾아내 주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1) 어윤적, 『극재일기』, 경술 2월 16일. “○十六日。朝。三家産卜裝載車上。○自鳴鍾八点九分時刻。三
家眷集。一齊登車。于時。江風凄凄。淫雨霏霏。離懷悽愴。不覺潛然。” 이 날 망명길에 함께한 三家
는 魚允績・金華鎭・閔正植 가족이다.      

2) 어윤적, 『극재일기』, 경술 2월 16일~18일. “부강 용포(출발역) ⇢ 조치원 ⇢ 전의읍 ⇢ 소정리 ⇢ 천
안읍 ⇢ 성환  ⇢ 평택 ⇢ 서정리 ⇢ 오산 ⇢ 병점 ⇢수원 ⇢ 군포장 ⇢ 안양 ⇢ 시흥 ⇢ 영등포 ⇢ 
노량진 ⇢ 용산 ⇢ 남대문(16일. 남정동 金참봉 집에서 숙) ⇢ 용산 ⇢ 수산 ⇢ 일산 ⇢ 금촌 ⇢ 문
산 ⇢ 임진강 ⇢ 장단 ⇢ 개성 ⇢ 토성 ⇢ 계정 ⇢ 잠성 ⇢ 간포 ⇢ 평산읍(~태백산성) ⇢ 남천 ⇢ 
남천 ⇢ 물개 ⇢ 신막 ⇢ 서흥 ⇢ 흥수 ⇢ 청계 ⇢ 마동 ⇢ 사리원 ⇢ 심촌 ⇢ 황주읍 ⇢ 흑교 ⇢ 
중화 ⇢ 역포 ⇢ 평양(~대동강) ⇢ 서포 ⇢ 순안 ⇢ 어파 ⇢ 숙천 ⇢ 만성 ⇢ 신안주(~청천강.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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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 오후,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압록강 중류에 배가 도달할 즈음 강풍이 크게 
불고 파도가 세차게 일어 부인네들과 어린아이들은 거의 넋이 나가고 얼굴빛을 잃을 정도로 
위태로움을 겪기도 하였다.4) 중국 땅 안동현에 도착한 일행은 쌍아지[賽馬集]5) 조선인이 경영
하는 객주에서 다리를 쉴 수 있었다. 어윤적은 2월 28일 봉천부 본계현 감창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한 타국에서 더 이상 고국의 의관, 산천, 풍토, 인물을 볼 수 없는 현실
을 접하고 비탄에 빠졌다.6)

  어윤적은 고국을 떠나기 직전 조상들의 산소에 두루 참배하고 많은 사람들과 작별하였다. 
이적・금수들이 들끓는 조국을 만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無可
奈何]”・“아 슬프도다[嗚呼慟哉]”・“처창하도다[悽愴]”・“눈물을 흩뿌리지 않은 사람이 없도다
[無不揮淚相別]”・“눈물로 헤어지도다[泣別]”・“더욱 슬픔을 금할 수가 없구나[益悲不禁]”・
“심회를 억누르기가 어렵도다[心懷難抑]”・“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구
나[生逢不逢未可知]” 등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특히 출발 직전은 큰집의 사촌형 魚允赫
(1839.8.8~1910.2.13)이 생사를 넘나드는 와중이었다. 어윤적은 出疆之計 망명을 실현할 날을 
목전에 두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어윤혁 사후를 살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절박함
에 대하여 기술하기도 하였다.7)

  조선시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제 뜻을 시러 펴기 위한 편지 
쓰기’라고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한글편지는 신분, 남녀, 노소의 분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소통의 매개물이었다. 어윤적은 일찍이 연천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
서 가족 간에 정을 통하기 위해서는 글자를 익혀야 하고, 글자는 ‘진서’ 보다는 ‘언문’이 더 
낫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말을 평범하게 듣지 말라고 당부하였다.8) 가족 간 통
정(通情)의 언어로서 한글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글편지는 소통과 공감이라는 측면
에서 한문편지 보다 훨씬 더 긴요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어윤적 가의 한글편지는 낱장편지 10여 건, 『萬里初程(만니초졍)』9) 수록 17건이 남아 
있다. 이 논문은 이들 한글편지 가운데 어윤적이 발신하고 수신한 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10) 이 연구를 통하여 일제에 의해 국권이 찬탈된 불안한 시대상황, 그리고 그 시대를 

權明莢 가에서 숙) ⇢ 청산유 ⇢ 원흥리(~박천강) ⇢ 영미 ⇢ 운전평 ⇢ 고읍 ⇢ 정주 ⇢ 곽산 ⇢ 노
하 ⇢ 선천읍 ⇢ 동림 ⇢ 차련관 ⇢ 남시 ⇢ 양책 ⇢ 비현 ⇢ 백마 ⇢ 석하 ⇢ 신의주(종착역. 18일. 
林載京 가에서 숙) ⇢ 渡鴨綠江(23일)

3) 어취선, 『가승』, 경술 2월 16일. “○十六日。早朝。三家什物。裝載火車。老幼數十人。齊登火車。車
貰自蓉浦至新義州。一千三百餘里。大人五元四錢。小兒減半。”

4) 『극재일기』, 경술 2월 23일. “午後。才登舟解纜。及到中流。江風大作。波濤洶湧。舟中婦幼。喪魄失
色。幾不能支。” 어윤적은 압록강을 건너면서 다음과 같은 한시를 남겼다. 『극재수고』, <渡鴨綠江>. 
“鴨江二月水如天, 孤帆遲遲遠走船. 去國元非吾所忍, 厭看疆土穢腥羶.”

5) 『극재일기』에서는 ‘쌍아지’, 류주석의 편지에서는 ‘마지’로 썼다.
6) 『극재일기』, 경술 2월 23일. “自此以後。不見故國衣冠・山川也・風土也・人物也。一皆生疎面目。可

悲可嘆也。
7) 『극재일기』, 경술년 2월 13일. “大宅兄患候。雖如此。然西計已决。産卜發送。眷屬待曉將發。則情理

雖極迫切。搬行亦難停止。故不得奔救於患候。危谻之際。權凶切迫之狀。何可形也。”
8)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10]. “손덜 자라거든 글을 일켜 긔 셩명이나 게면 친쳑간의 통

졍이라도 여 과이 막〻덜 아느리라. 질더은 아모리 글 볼 겨을 업더도 겨울 한가 의 언
문을 보아 익키면 지금도 늣지 아니이 아모조록 그러케. 언문이 편지기 진서버덤 더 나흐
니 범연이 듯지마”

9) 『萬里初程(만니초졍)』은 고흥류씨(1904.4.15.~1933.2.3.)의 친필로 편찬된 단권의 책이다. 고흥류씨는 
어윤적의 손자 어영덕과 서간도에서 결혼하여 30세의 나이로 사망, 중국 땅에 묻혔다. 고흥류씨는 서
간도 망명가족과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 간에 주고받은 한글편지 17건을 필사해서 『萬里初程(만니초
졍)』 책에 수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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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며 삶을 영위해 낸 함종어씨 망명가족의 한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2. 극재 어윤적 가의 서간도 망명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행정·관리
임명권을 탈취하여 식민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이에 따라 각지
에서 항일의병운동이 봉기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촉발된 반일 감정은 의병 운
동으로 이어졌다. 춘천에서 이소응, 제천에서는 류인석이 이끄는 항일 의병이 일어났다. 1910
년 8월 경술국치를 당하여 대한제국은 일본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항일 운동가들은 국권회복을 도모하기위해 만주, 연해주, 미주 등으로 망명하였다. 어윤적 가
도 이러한 비상한 시대상황 아래에서 서간도 집단망명의 길을 선택하였다.  
  어윤적의 사촌형 心齋 魚允奭(1846~1898)은 1895년 두 아들 魚敬善과 魚中善을 거느리고 
의암 류인석(1842~1915)의 창의군 湖左義陣에 동참하였다. 어경선은 서간도로 망명한 스승 
류인석을 따라 1898년 1월 서간도로 망명하여 抗日守義 생활을 함께하였다.11) 어윤석은 류인
석과 동문수학하였고, 어윤석의 세 아들은 류인석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어윤적 가는 화서 
이항로의 학문을 사사한 김평묵・류중교・류인석 등과 사제 동문 관계이다. 류중교와 류인석
은 한말 화서 이항로 학파 의병 활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로, 류인석 일가족은 서간도 평정
산 난천자, 곧 오늘날의 요녕성 무순시 평정산진 난천자촌 회인현 出類頭 일대에 이미 정착하
고 있었다. 류인석・류중교 가족의 망명이 어윤적 가의 집단 망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어윤적은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고덕리에서 태어났으나 죽산 미근평, 이천 이평, 문산, 속리
산 봉비리, 청주 가덕 등으로 옮겨 다니며 거주하였다. 어윤적 가가 오백년 세거지 서울 강동
구 고덕동을 떠나 충북 청원과 보은 등으로 이거하며 삶을 영위한 것은 근대격동기 서세동점
의 시대상황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어윤적은 64세의 나이로 동생 魚允繹, 큰아들 魚聚善과 
자부 경주이씨, 둘째아들 魚最善, 셋째아들 魚敎善과 자부 경주손씨, 넷째아들 魚用善과 자부 
안정나씨, 손자 魚泳德 등 약 20여 명의 남녀노소 가족을 이끌고 집단 망명을 결행하였다. 어
윤적은 국권이 일제 치하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국내의 모든 전답을 정리하여 서
간도 집단 망명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화서학맥의 항일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항거였다.
  어윤적 가 사람들의 1910년 2월 간도 망명 이후, 어윤적과 어취선 부자를 위시한 많은 가
족들은 중국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중국 땅에 묻혔다. 어윤적 후손들이 환국한 시기는 대략 
1938년~39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어윤적의 며느리 경주이씨(1892~1966)의 노력이 컸다고 한
다. 경주이씨는 魚聚善의 부인으로 서간도의 망명생활을 접고 환국을 지휘한 사람이다. 함종
어씨 후손들은 이 경주이씨를 ‘만주할머니’라고 부른다.12)

  한편 어윤적 가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 건국포장 魚允
奭, 독립유공자 건국포장 魚敬善(1869~1916), 독립유공자 애족장 魚大善(1871~1920), 독립유

10) 『萬里初程(만니초졍)』 수록 17건의 편지 중 5건은 어윤적과 사돈관계에 있는 류주석의 편지이다. 류
주석은 어윤적의 손부 고흥류씨의 친정아버지인데, 류주석이 딸 고흥류씨에게 발신한 것이다. 이 논
문에서는 논외로 한다.

11) 어윤석과 어경선은 2005년 8월 15일 건국포장을 추서 받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다.(어임수 정리, 
함종세승, 참조)

12) 어임수 선생 고증. 이때 환국의 짐붙이 수레 속에 서간도 망명생활의 문헌들이 실려 들어 왔다. 이 
문헌들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청원함종어씨가고전적자료]로 기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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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命羲 洛愚

沂愚

漳愚 ━━━ 允植

允模(出)━━━ 軾善
배 任二宰 *

浚愚 ━━━ 允綽   ━━━ 聚善(系)   ━━━ 泳德(系)
배 고흥류씨 範秀

女 魚順伊 *
  (夫 宋勉憲) 女 姙秀

女 高載健 女 榮二

允績 * ━━━ 聚善(出)

最善

敎善    ━━━━ 泳德(出)

  泳宣
배 李元揆

  泳業 

女 閔丙懿

女 李尙馥

用善

女 李仁求

允弼(出)  ━━ 章善

女 趙聲鏞

女 어능녀 *
  (夫 李愚旼)

允繹

女 어씨 *
(夫 朴膺淵)

女  어씨 *

공자 건국포장 魚聚善이다. 혼인관계에 있는 독립운동 인물은 의병장 류인석(어영덕 부인 고
흥류씨의 족숙), 독립유공자 습재 이소응(어윤필의 손녀가 이소응의 종중손부), 독립유공자 송
면헌(어윤적의 조카사위), 독립운동가 건암 민정식(어윤적의 손녀가 민정식의 며느리), 독립운
동가 박응연(어윤적의 매제), 독립유공자 이우민(어윤적의 조카사위), 독립유공자 이원재(어윤
적의 손부 李元揆의 조부) 등이다. 
  어윤적의 『극재일기』에 의하면 망명지에서의 교류인물이 150여 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교류
인물 중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어윤적이 직간접적으로 서간도 항일 운
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아래 표1은 어윤적 가 가계도
를 한글편지 발・수신자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1 [한글편지 발・수신자 중심 어윤적 가 가계도](*표시는 편지를 발・수신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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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 沈宜瓚

女 어씨 * 
(夫 具洪書) 

女 朴進陽

女 한양조씨

번
호 발신자(관계) 수신자(관계) 書頭 書尾 발신지

(수신) 발신년도

1 어능녀
(질녀, 이우민 처) 어윤적(중부) 자근아바님젼

상사리
방터골 질녀 
셔

미원
구방

×
(1912년 

추정)

2 함종어씨
(여동생, 박응연 처) 어윤적(오빠) 오라바님젼

답상리 연쳔 졔 셔 경기
연천 1917.8.19

3 어윤적
(오빠)

함종어씨
(여동생, 구홍서 처)

냥지 졔 
봉장

사형은 중국 
봉쳔성 본게
현 젼창 셔신 
부치노라

중국
봉천 1917.9.26

4 어윤적(오빠) 함종어씨
(여동생, 박응연 처)

졔 봉장 
연쳔

중형은 중국 
젼창 셔신 부
노라

〃 1917.9.26

5 어윤적(중부) 魚능녀
(질녀, 이우민 처)

질년견 
방터골 즁부 〃 1917.11.10

6 어윤적(중부) 魚順伊14)

(질녀, 송면헌 처) 송집견  × 〃 1917.11.10

7 어윤적(종숙) 任二宰(종질부,
어식선 처)

종질부견 
안15)  × 〃 1917.11.10

8 魚順伊
(질녀, 송면헌 처) 어윤적(중부) 자근아바님젼

답상살리 질 상사리 보은
갈평 1918.1.6

9 任二宰
(종질부, 어식선 처) 어윤적(종숙) 아바님젼 

답상셔
안 종질부 
임씨 셔

보은
개안 1918.1.20

10 魚順伊
(질녀, 송면헌 처) 어윤적(중부) 자근아바님젼

상리 질녀 리 보은
갈평 1918.2.14

11 魚順伊
(질녀, 송면헌 처) 어윤적(중부) 자근아바님젼

상사리 갈별 질녀 셔 〃 1918.11.25

12 함종어씨
(여동생, 심의찬 처) 어윤적(오빠) 오라바님전

상서 졔 상서
중화민국 
봉천성
본계현

1931.3.8

3. 서간도 왕복 한글편지에 형상화된 망명 가족의 삶

  아래의 표2 [한글편지의 발・수신 현황]에서 번호 1~11, 14는 『萬里初程(만니초졍)』13) 수
록. 나머지는 낱장 편지로 소장되어 있다. 연도별 발・수신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한글편지의 발・수신 현황(발신 연도순)]

13) 『萬里初程(만니초졍)』은 어윤적의 손부 고흥류씨(1904.4.15.~1933.2.3.)의 친필로 편찬된 단권의 책
이다. 고흥류씨는 柳周錫(1882~1955)과 전주이씨(1885~1917) 부부의 큰딸로, 10세 때인 1913년 일
가족 망명길을 따라 서간도로 갔다. 고흥류씨는 1917년 윤2월 25일 14세 때에 망명지 서간도 出類頭
에서 克齋 魚允績의 손자 魚永德과 결혼하였고, 30세의 나이로 요절하여 서간도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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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창16)
조선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13 함종어씨
(고모, 심의찬 처) 어취선(조카) 족하보 고모 셔 〃 1931.3.8

14 어능녀
(질녀, 이우민 처) 어윤적(중부) 자근아바님젼

상사리
사질녀 상사
라

미원
구방 11.2917)

15 함종어씨
(고모, 박응연 처) 어취선(조카) 족하보아라 고모 셔 경기 

연천 1934.8.26

16 미상 어범수 통곡통곡 쳔만 
의외에 이곳 소상

만주국
본계현
감창 1936.5.25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17 어순이
(시누이, 송면헌 처)

경주이씨
(올케, 어취선 부인) 형님젼 샹셔 싀 답샹셔

만주 
봉천성 
본계호 
감창 12.2718)

조선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평

∎표2 번호 13~14의 편지봉투 ∎표2 번호16의 편지봉투 ∎표2 번호 17의 편지봉투

 

∎그림1 [본국에서 중국으로 보낸 편지의 봉투]

14) 魚順伊. 어윤작의 장녀 함종어씨의 이름은 魚順伊이다. 魚順伊・宋勉憲 부부의 증손자 송영래(1947
년생) 씨가 필자의 요청으로 호적 기록에서 확인하였다. 

15) 안(開安). 극재일기. 경술 1월 14일 편지. “入開安從侄家, 夕飯而歸.”
16) 번호 13~14 편지는 한 봉투 안에 두 건의 편지가 들어있다. 봉투 수신자 이름은 魚哲善으로 되어 

있는데, 어철선은 魚聚善의 이명이다. 번호 13~14, 16, 17 편지는 편지봉투가 남아 있다.
17) 이 편지는 발신 년도가 없다. 어윤적이 사망한 때가 1933년 10월 12일이므로 이 편지는 1932년 이

전에 쓴 것이다.   
18) 이 편지의 봉투는 수신자 이름에는 ‘哀座’, 발신자 이름에는 ‘謹疏’로 되어 있다. 편지는 시누이 魚

順伊가 올케 경주이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어순이의 오라버니 어취선이 사망한 때가 1936년 5
월 3일이므로 연도 표시가 없는 이 편지의 발신 연도는 적어도 1936년 이거나 그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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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魚允績(서간도): “서간도 황 초의 고혼 원 되기 용이고”
 
  『萬里初程(만니초졍)』 수록 한글편지 17건 중 어윤적이 발신한 편지는 5건, 수신한 편지는 
7건이다. 고흥류씨는 『萬里初程(만니초졍)』에 시할아버지 어윤적이 1917년~1918년 사이에 
발・수신한 서한을 필사하여 수록하였다. 이 때 고흥류씨 나이는 14세~15세 때이다. 발신한 
편지는 중부 어윤적이 질녀 이우민 처와 송면헌 처에게, 친정오빠 어윤적이 여동생 박응연 처
와 구홍서 처에게 쓴 것이고, 수신한 편지는 질녀 송면헌 처 魚順伊, 이우민 처 어능녀, 종질
부 어식선의 처 임이재, 연천과 김포에 사는 여동생들로부터 수신한 것이다. 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슬프다. 어느 세월에 고국에 돌아가 선친 성묘하고 친척과 사우를 다시 만나 볼꼬? 혼
백이 죽을 곳은 서간도 황사백초(黃砂百草) 벌판의 외롭게 떠도는 원통한 넋이 되기는 용이

하고, 동방국 도리방원(桃李芳園)의 천륜의 즐거운 일을 펴기는 어렵도다. 압록강 물이 깊

다하여도 망국지한을 어찌 다 흘리며, 봉황산 대나무가 많다하여도 회향지정(懷鄕之情)을 

어찌 다 쓰리오?”19)(1917.11.10.) 
 

② “사형(舍兄)은 세월을 헛되이 다 보내고 형제자질 수다한 딸린 식구들을 데리고 타향의 

떠돌아 일정한 거처 없이 동서남북 유랑하여 질병이 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탄식우환 중 

금년 농사는 다행히 낭패 없어 추운 겨울 탈 없이 지나갈듯 하니 아직은 걱정 없으나 내년

은 또 어디로 갈지 정처 없으니 생애가 우습도다.”20)(1917.9.26.) 

③ “슬프다. 월국(越國)한 지 거의 십년이되 놈의 칼집 속에서 세월을 보내어 비상(悲傷) 
간고(艱苦)여 풍상(風霜)을 겪다가 이제는 오백년 부모국에 다시 가서 친산 성묘도 한 번 

다시 못하고 강근지친(强近之親)을 대하여 무궁한 근심과 회포를 풀지 못하고 속절없이 타

국 귀신이 되겠으니 하늘을 우러러 통곡 원통하다.”21)(1917.11.10.) 

④ “어느 세월에 하늘이 열리고 날이 밝아지며, 풍랑이 멈춰 좋은 바람을 타고 고국의 돌아

가서 천륜낙사와 친척 정화를 기뻐할꼬? …(중략)… 나 같은 노물은 백번 죽어도 족히 아깝

지 않지마는 다만 한 되는 것은 형제 숙질 자손 남녀를 풍진 남북의 흩어 놓고 죽은 들 어

찌 눈을 감으리오?”22)(1917.11.10.)  
19)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3]. “실푸다. 어느 세월의 고국의 도라가 선친 성묘고 친척 우을 다

시 만볼고. 이 지여도 서간도 황초의 고혼원되기 용이고 동방국 도리방원의 천륜
낙 펴기난 어렵도다. 압록강 물이 깁다여도 망국지한을 엇지 당 흘리며 봉황산 가 만타여도 
회향지정을 엇지 다 씨리요?”

20)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11]. “사형은 셰월을 헛되이 다 보고 형졔질 수다 소솔을 다리고 
타향의 류리여 졍소업시 동서남북의 포박여 질병이 몸의 나지 아니고 탄식우환 중 금연 농
 다이 낭업서 치운 겨울 안과할 니 아직은 걱졍업시나 명연은  어로 갈지 졍쳐가 업시
니 가 우습도다.”

21)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2]. “실푸다. 월국 지 장 근 십년의되 놈의 캉집 속의셔 세월을 보
여 비상 간고여 풍상을 격다가 인제 오년 부모국의 다시 가서 친산 성묘도  번 다시 못고 
강근지친을 여 무궁 수회을 풀지 못고 속졀업시 타국 귀신이 되시니 암쳔 통곡 원통다.”

22)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1]. “어느 세월의 천 일명고 풍졍낭식여 조흔 바람을 타고 고국
의 도라가서 천륜낙와 친쳑 졍화을 깃버 …(중략)… 나갓튼 노물을 번 죽어도 부족석이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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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里初程(만니초졍)』 수록 어윤적 발신 편지(수신자 종질부 임
이재). 손부 고흥류씨의 14세 때 필체이다.

⑤ “칠십 여년 광음을 허비하고 아직 양계(陽界)에 있으나 말하는 송장과 다르지 않다.”23)
(1917.11.10.)  

  어윤적은 1917년 11월 10일 고국에 있는 남녀 가족들 특히 여동생, 딸, 질녀, 종질부에게 
일시에 편지를 써서 영결의 뜻을 알렸다.24) 요동 칠백 리 소슬한 바람소리, 사무치는 고향 생
각에 늙고 쇠한 간장이 봄 눈 녹듯 녹아내린다는 것이다. 마름 풀과 버들가지처럼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자신은, 낮이면 산에 오르고 밤이면 뜰을 거닐며 하염없이 방황
한다고 호소하였다. 어윤적의 ①의 편지는 종질부 임이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망국의 한과 
고향에 돌아가고픈 그 마음을 압록강의 물로도 다 쏟아내지 못하며, 봉황산의 대나무로 붓을 
만들어 쓴다하여도 다 못쓴다고 반문하였다. 망명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몸서리쳐지는 고독의 
정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윤적은 속절없는 타국의 삶에 대하여 하늘을 향해 통곡
하였다. 슬프고, 우울하고, 통곡하며, 울부짖다가 자신의 생애가 우습다고 부정하는데 까지 이
르게 되는 비극적 좌절의 서사이다. ②의 편지는 양지(용인)에 사는 여동생 어씨(구홍서 처)에
게 보낸 내용으로, 일정한 거처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서간도에서의 유랑생활과 그에 따른 질
병, 그런 정처 없는 자신의 ‘생애가 우습다’고 허허롭게 말하였다. 끝내 ⑤의 편지에서는 자신
이 ‘말 하는 송장’에 다름 아님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어윤적은 이상의 한글편지에서 國亡家破의 불운한 시대와, 遊離漂迫 서간도의 떠도는 삶에 
대한 탄식을 쏟아내었다. 그러한 와중에도 숙질남매의 돈목을 강조하였다. 어윤적의 소망은 
하루빨리 오백년 부모국에 돌아가 ‘친산성묘(親山省墓), 천륜낙(天倫樂事), 친쳑졍화(親戚情
話)’의 무궁한 근심과 회포를 풀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그 회포를 풀지 못하고 1933년 
10월 12일 서간도 감창에서 87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하였고 서간도 石墻溝에 묻혔다. 

 다만 한되 거슨 형졔 숙질 손 남녀을 풍진 남북의 흣쳐 노 죽은 덜 엇지 눈을 감으리요. 벽
쳥천야 〻월은 조선 중국이 다 보련마는 남지북풍 시〻몽은 오산초수 막켜씨니 비월기 어렵도
다.”

23)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3]. “칠십 여년 광음을 허비고 아직 냥게의 잇시나 무이 말 송
이라”

24) 『극재일기』, 1917.11.10. “是月。付漣川朴妹・金浦沈妹家・陽智具妹家三處。眞諺書信。○又付大德
里女李氏婦。九芳里姪女李氏婦。葛坪姪女宋氏婦。開安從姪婦任氏。書信略叙永訣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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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魚氏(연천): “쳥국언 어며 셔간도 어듸야” 
  
  연천 누이 어씨(1857.11.21.~?)는 魚浚愚(1823~1892)와 안동김씨 부부의 4남 3녀 중 첫째 
딸로 어윤적의 손아래 누이이다. 남편은 朴膺淵이다. 1873년 10월 박응연과 결혼하여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에서 살았는데, 어윤적은 이 누이를 ‘연천 박매’라고 불렀다. 박응연은 
1908년(무신) 11월 연천에서 순의하였다.25) 연천누이 어씨의 편지는 오빠 어윤적에게 발신하
고 수신한 편지 각 1건이 『萬里初程(만니초졍)』에 수록되어 있고, 고모입장에서 조카 어취선
에게 발신한 낱장편지 1건이 전해지고 있다. 다음은 오빠 어윤적에게 발신한 편지의 일부이
다.

“뵌 지 사십여 년에 편지도 한 번 못하였사오니 동기간 정리(情理)에 답답할 뿐 아

니라 하물며 만리타국의 각각 사니 천리 인정이 엇떠하오리까? 중국에 가신 후로 주야 그리

운 마음 가슴에 쌓이고 쌓여, 밤이면 어두운 캄캄한 밤에 눈이 눈물로 얼룩지고, 낮이면 밝

고 밝은 천지에 정신이 어쩔 줄 몰라 들락날락 미친 사람 같이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 아이

에게 묻는 말이, 청나라는 어디며 서간도는 어디냐? 한즉 아이의 말이 청나라는 북편이요, 
서간도는 서편이라 하기에, 날마다 대문 밖으로 나서면 서북을 향하여 바라보니, 산은 첩첩 

천의 봉우리요, 물은 거듭 쌓여있는지라 사시는 데는 알 수 없고, 만 리 먼 하늘에 보이나

니 구름이요, 한쪽 면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울울(鬱鬱)한 회포를 한숨으로 섞어 쉬고 간절

한 심회를 어쩔 수 없어 억누르고 대문 앞에 앉았으니,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많사와 몇몇 

감정이 복받쳐 올라 한참토록 앉아서 보다가 다시 돌려 생각하니, 만 리 타향에 사시는 오

라버님도 응당 나와 같이 마음은 같으시려니와, 노인 근력의 어찌 오시랴 하고 방으로 도로 

들어 와 생각하면 무엇 하랴 속절없는 헛일이라 그만 두자 하나 그 이튼 날 밝아오면 어제 

마음 간데없고 뵙고 싶은 마음 심장으로 솟아나 이 세상 끈기 어려운 건 천리(天理) 인정

(人情)이라하고 지내던 차에 …(하략)… ”26)(1917.8.19.)    
     

  위의 편지 내용은 이렇다. ㉠뵌 지 40여 사십여 년이 되도록 편지 한 번도 못하였다. ㉡동
기간에 만리타국에 각각 떨어져 살고 있으니 천리의 인정이 어떠하겠는가? ㉢오라버니가 중국
에 가신 뒤로 밤낮으로 그리운 마음이 가슴에 쌓이고 쌓여있다, ㉣캄캄한 밤이면 눈물로 얼룩

25) 어윤적, 『극재일기』, 1873년(계유) 冬. “長妹。歸于密陽朴膺淵。” ○1908년(무신) 11월. “十一月。
始聞妹夫朴膺淵。殉義於漣川地。” 어씨는 남편 박응연의 죽음을 “가군이 젼장의 오사엿시니 젼 
한이온”(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12])“로 표현하였다. 

26)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12]. “뵈온 지 사십여 연의 상셔도  번 못엿오니 동긔간 졍이에 
답〻 안니라 우항 만이 타국의 각거오니 쳔이 인졍이 읏오릿가 즁국의 가신 후로 쥬야 그
리운 마음 흉격의 이고 이여 밤이면 침〻 칠야의 눈이 반〻고 낫지면 명〻 쳔지의 졍신이 황〻
여 들낙날낙 밋친 람 갓치 마음을 졍 슈가 바니읍셔 아희더러 문 말리 쳥국언 어며 셔간도
 어듸야 온직 아희 말리 쳥국은 북편이요 셔간도 셔편이라 기예 날마다 문 밧게 곳 나셔
면 셔북을 향여 바라보니 산은 쳡〻 쳔봉니요 물은 즁〻 만즁니라 사시는  알슈읍고 만이장공의 
뵈이난 니 구룸이요 일쳑 단면의 흐르이 눈물이라 울〻 회퐁를 한슘으로 셕거 쉬고 간졀 심회
를 강잉야 억졔고 문 압페 안시니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갓튼이도 만와셔 몃〻치 쇽이 긔 
이욱히 안보다 다시 풀쳐 각니 만이 타향의 사시는 오라반님도 응당 날과 갓치 마음은 갓트시
련이와 노인 근력의 읏지 오시랴고 방으로 더러 와 각면 무얼랴 속졀읍 헤일이라 그만 두
나 그 잇튼 날 발가오면 어졔 마음 간데읍고 뵈고 시분 마음 심장으로 소나 이 셰상 키 어
려운 건 쳔이 인졍이라고 지던 의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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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어씨(박응연 처)가 조카 어취선에게 보낸 편지. 1934.8.26. 
이 편지의 내용은 오빠 어윤적이 환국하지 못한 채, 서간도에서 죽음을 맞이
한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天崩地陷] 아픔”이라면서, 상주인 조카 
어취선을 위로한 것이다. 

지고, 낮이면 정신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들락날락 미친 사람처럼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다. 
㉤아이에게 “청나라는 어디며 서간도는 어디냐?”고 물어 본다.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청나
라는 북편이요, 서간도는 서편이라” 하기에 날마다 대문 밖으로 나서 서북쪽을 향하여 바라본
다. ㉦사시는 데는 알 수 없고, 만 리 먼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매 눈물이 절로 흐른다. ㉧울적
한 회포 간절한 생각을 억누르고 대문 앞에 앉아 있다. ㉨복받치는 감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을 한참동안 바라본다. ㉩만 리 타향에 사시는 오라버님도 응당 나와 같은 마음 일 꺼라 생각
한다. ㉪노인 근력에 어떻게 오실 수 있으랴? 그렇게 마음먹고 방으로 도로 들어와 곰곰 생각
에 빠지나 속절없는 헛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튿날이 밝아오면 뵙고 싶은 마음이 심
장에서 솟아난다. ㉬이 세상에 끊기 어려운 것이 천리 인정이라 생각하고 지낸다. 
  연천누이 어씨는 이 편지에서 오빠를 만난 지 40여 년이나 되었다고 말하였다. 어씨는 
1873년 17세에 결혼하여 이 편지를 쓴 1917년에 이르도록 친정오빠 어윤적의 얼굴을 한 번
도 보지 못한 정황과, 그에 따른 혈육의 사무치는 정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1917년 11월은 
어씨의 환갑일이어서 편지를 쓰는 감회가 더욱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들에게 “청
나라는 어디며 서간도는 어디냐?” 묻고, “청나라는 북편이요, 서간도는 서편이라”고 대답하는 
내용, 오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미친 사람처럼 대문 밖을 들락날락 배회하며 눈물 흘리는 상황
에 대한 묘사는 동기간의 애끓는 정을 읽어 내기에 충분하다하겠다.  
  

3.3. 魚氏(김포): “동긔 남간 이 셰상의셔는 상봉 수 읍온니”

  김포 누이 어씨(1862.11.11.~?)는 어준우와 안동김씨 부부의 4남 3녀 중 둘째 딸로 어윤적
의 둘째 누이이다. 남편은 沈宜瓚이고 2남을 낳았다. 1879년 봄 심의찬과 결혼하여 경기도 
김포 검단 당하리 광명에 살았는데,27) 어윤적은 이 누이를 ‘김포 심매’라고 불렀다. 김포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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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씨의 편지는 오빠 어윤적과 조카 어취선에게 한 봉투에 넣어 우체로 발신한 낱장편지 1통이 
전해진다. 다음은 오빠 어윤적과 조카 어취선에게 쓴 편지의 일부이다.  

① “오라버님 전상서. 동기 남매간 천 만 리 밖에서 잊은 듯 소식조차 모르오니 원통 절박

한 일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중략)… 오라버님 나이도 많으신데 못 보실 일을 보시고 

오죽 기력이 끊어지려 하실까 멀리서 뵙는 듯 비창(悲愴)한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동기 남매간에 이 세상에서는 상봉할 수 없사오니 다음 생에 가서 상봉하오리까. 슬프고 슬

픈 마음 한량없습니다. …(하략) …”28)(1931.3.8.)

② “조카보시요. 남매 숙질간에 서로 떠난 지 수십 년인데 만나 보던 못 한들 서신조차 통

하지 못하니 이런 절박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갑복(甲福)을 잃었다니 멀리서 듣고 놀

랍고 불쌍한 마음 층량없으며 가운(家運)이 불길해서 그러하니 아버지께서 그 참혹한 모습

을 보시고 오죽 기력이 끊어지실까? 뵙기 오죽 죄송스러울까? 부자 분 모습이 멀리서 눈에 

어리어 보는 듯 슬픈 마음을 어찌 억제하리오. …(하략)… ”29)(1931.3.8.)

  위의 편지 ①과②는 甲福의 죽음을 위로하는 편지이다. 갑복은 魚泳德(1903.6.28.~1929.2. 
8.)의 아명으로 어윤적의 손자이다. 어영덕은 어윤적의 셋째아들 魚敎善과 경주이씨의 아들로 
태어나 어취선의 양자로 대를 이었다. 어영덕은 1910년 8세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서
간도 망명길에 올랐다. 15세에 고흥류씨와 혼인하여 2남 2녀의 아이를 낳았는데 27세의 나이
로 요절하였다. 어영덕은 이미 4세 때에 독서하며 붓을 잡고 노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30) 5세 때 <雨中>시 1구 “風雨山不傾”을 짓기도 하였고,31) 7세 때에는 
“水深水淺分江海, 山高山卑判天地”라는 시를 지어 ‘奇才’ 소리를 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총망
을 받았었다.32) 
  어윤적은 그런 손자 어영덕의 학문 성장을 위해 비상한 관심과 가르침을 해 왔었다. 서간도 
생활에서 희망과도 같았던 손자가 죽자 함종어씨 집안은 큰 충격에 빠졌다. 김포에 사는 어씨
는 누이와 고모의 입장에서 어윤적과 어취선에게 편지를 써 그 참혹하고 비통한 슬픔을 함께
하고 위로하였다.

27) 어윤적, 『극재일기』, 1879년(기묘) 봄. “仲妹。歸于金浦光明里。靑松沈宜瓚黃中。”
28) “오라바님 전상서. 동긔 남간 철 말이 박긔 이진 듯 소식 조 모로온니 원통 절박 일 읏지 다 

층양 오리가. …(중략)… 오라바님 춘추 넙푸신 못보실 이을 보시고 오 글역이 엄〻신 일가 
외오서 뵈난 듯 모진 궁든 졉 비 마음 읏지 층양오리가 동긔남간 이 셰상의셔는 상봉 수 
읍온니 후의 가셔 상봉오리가 슬푸고 슬푼 마음 할양읍오니다. …(하략)…”(1931.3.8.)

29) “족하보 남숙질 간 서로 덧난 지 수십 연의 만나 보든 못 들 셔신조 통치 못니 이런 졀박
원통 일 어 잇시리요. 갑복을 이러니 외오셔 듯고 놀납고 불 마음 층양읍오며 가운이 불
길와 그러니 리가 아버지겨서 그 목 경상을 보시고오 글역이 엄〻하실가 뵈기 오 죄
송시러울가 부분 경이 외오셔 누의 어리와 본는 듯 실푼 마음 읏지 억졔리오. …(하략)… 
”(1931.3.8.)

30) 『가승』, “丙午 十二月 〇從子甲復畢讀。養正要訓。操觚弄墨。頗異凡兒。奇幸奇幸。”
31) 『극재일기』 1907(정미).3.25. “福孫讀啓蒙篇。○福孫雨中作詩云。‘風雨山不傾’。”
32) 『극재일기』 1909(기유).12.1. “勗齋卞友來。命福孫作詩。卽成一句云。‘水深水淺分江海, 山高山卑判

天地.’。勗齋撫背曰 奇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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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어씨(심의찬 처)가 오빠 어윤적(상)과 조카 어취선(하)에게 보낸 편지. 1931.3.8

3.4. 魚順伊(갈평리): “어 셰월의 다시 형졔 슉질을 뵈올난지”

  魚順伊(1874.3.25.~1946.6.10.)는 魚允綽(1845~1881)과 칠원윤씨(1846~1905)의 첫째 딸로 
광주 고덕리에서 태어났다. 남편은 剛窩 宋殷憲(1876~1919), 『극재일기』에는 宋勉憲으로 기
록되어 있다.33) 어순이의 행적은 남편의 문집 『剛窩集』坤에 <夫人魚氏行錄>에 실려 있다. 
<부인어씨행록>에 의하면, 어씨는 평소에 소설잡서를 멀리하고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 읽기
를 가장 좋아하여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인현왕후의 사실이 실려 있는 한글본 실록을 손
으로 베껴 쓰고 읽으며 인현왕후의 성덕을 깊이 추앙하였다고 한다.34) 
  『萬里初程(만니초졍)』에는 질녀 어순이가 작은아버지 어윤적에게 발신한 편지 3건 [편지
-4,7,8], 작은아버지 어윤적으로부터 수신한 편지 1건 [편지-2]이 수록되어 있다. 편지에서 어
윤적은 어순이를 ‘송집’, 어순이는 어윤적을 ‘작은아버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어순이는 어윤적
에게 자신을 ‘질・질녀・갈별 질녀’로 지칭하였다. ‘갈별’은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평리 갈
벌 마을을 가리킨다. 다음 편지는 [편지-4]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이다.  

“천우신조하여 천만 의외에 임자년(1912) 가을 칠월에 속리 산천에서 춘몽같이 뵈옵고 수

연(晬宴) 그리던 회포도 위로치 못하옵고 진지 한 때도 불승[不成] 모양 하시고 훌훌히 회

정(回程)하시니 청가(晴嘉)한 일월은 흰 구름이 가린듯하여 울울(鬱鬱) 하던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미칠 듯한 마음 어찌 다 형용하오리까? …(중략)… 어느 세월에 다시 형제 숙질을 

다시 뵐는지? …(중략)… 천륜의 지극한 정을 조금 생각하다가 이 때를 당하오니 철석(鐵
石)인들 어찌 온전하리까? 마음은 항상 순풍 같사오나 몸은 어찌 무겁던지 육칠 년을 진퇴 

33) 송은헌은 睡翁 宋甲祚의 11대 후손이다. 어윤적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1896년 충북 제천에서 거
의한 류인석 의진에 군자금을 제공하였고, 1919년 항일 문구를 넣은 스승의 제문으로 인해 체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송은헌은 1995년 건국포장에 추서되었고 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었다. 
(『보은군지』, 보은군지편찬위원회, 1970, 46면.) 

34) 『강와집』 곤 부록. 김성환 저, <夫人魚氏行錄>. “小說雜類。不正之書。一切不接於目。最好讀宋子戒
女書。以爲終身佩服之符。得仁顯王后諺飜實錄。深仰聖德。手自傳寫。時時披讀。”



- 13 -

중에 젖었으니 가련한 것이 사람입니다. 바람은 손발이 없어도 천하 각국을 돌아보는데 하

물며 사람으로 세상에 천하와 천리를 왕래 못하오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오리까? …(중략)… 
작은아버지 형제분 설에 다시 한 번 앉아서 첩첩(疊疊)한 심회를 위로하는 소원 이루었으면 

하는 바 입니다.”35)(1918.1.6.)
 
  위 편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자년(1912) 7월에 속리산에서 봄꿈처럼 덧없이 만났
다 헤어졌다. ㉡생신 상을 차려드리려 하였으나, 승처럼 식사하시고 홀연히 돌아갔다. ㉢지금
도 그 때를 생각하면 밝은 해와 달이 구름에 가린 것처럼 마음이 우울하여 미칠 듯하다. ㉣어
느 세월에 형제 숙질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 ㉤천륜의 지극한 정을 생각하면 철석(鐵石)도 
다 녹아내릴 것 같다. ㉥마음은 순풍 같으나 몸은 무거워 육칠 년을 진퇴 중에 젖어있어 가련
하다. ㉦바람은 손발이 없어도 천하 각국을 돌아다니는데, 사람으로 천리를 왕래 못하니 슬프
다. ㉧작은아버지 형제분을 설에 다시 만나 첩첩히 쌓인 심회를 위로하고 싶다 이다.
  어윤적과 어윤혁은 1912년(임자) 4월 16일~7월 21일 일정으로 일시 환국하여 청주・보은을 
두루 방문하며 친족 사우들을 만나고 성묘하였다. 어윤적은 5월 6일 동생 어윤혁과 함께 갈평 
송은헌 가를 방문하여 하루를 자며 방문객들과 환담하였다.36) 6월 23일 개안리 종질 가에서 
자고, 6월 25일 죽은 아내 구씨의 묘소에 하직 성묘 하고 서간도 회정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때 질녀 어순이는 어윤적의 옷을 부여잡고 하염없는 눈물로 이별하였는데, 숙질간
의 그 슬픈 정회가 깊었다.37)

  어순이는 아버지 어윤작이 37세로 일찍 졸하였으므로, 작은아버지 어윤적을 각별하게 생각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남편 송은헌도 일찍이 어윤적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므로 숙질 관계
가 더 돈독하였을 것이다. ③에서 그 때 식사 한 끼 제대로 대접해 드리지 못한 일을 생각하
면 ‘미칠 듯하다’는 표현, ⑤에서 천륜의 지극한 정을 생각하면 ’철석(鐵石)도 다 녹아내릴 것 
같다’는 말 등에서 큰집 질녀 어순이의 작은아버지 어윤적에 대한 지극하고 각별한 사랑을 느
낄 수 있다.   

3.5. 어능녀(방터골): “잠들기 젼 이질 슈 읍사오이다”
    
  어능녀는 魚允弼(1854~1892)과 함양박씨(1855~1907)의 둘째 딸로 李愚旼(1891.11.06.~ 
1943.5.7.)의 처이다. 편지에서 ‘방터골 질녀’로 불린다. 방터골은 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
방리이다. 이우민은 李愚潤(함종세계)・李晟(함종어씨세보) 등의 이명으로도 불렸다. 이우민은 
1919년 4월 충북 괴산 지역의 만세시위에 참가한 뒤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선전부원과 의열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38) 

35)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4]. “쳔우신조하야 쳔만 으외의 임자연 츄 칠월의 속이산쳔의셔 츈몽갓
치 뵈고 슈연 그리던 회포도 위로치 못고 진지  도 불승 모양시고 훌〻리 회졍신니 쳥
가 일월언 흰구름이 가련난듯회 울〻던 마음 지금도 각면 밋칠듯 온 마음 읏지 다 혀용
오릿가. …(중략)… 어 셰월의 다시 형졔 슉질을 다시 뵈올난 지 …(중략)… 쳘윤지졍을 조금 
각오이 잇을 당오니 쳘셕인들 읏지 온젼오릿가. 마음은 한상 슌풍 갓사오나 몸은 읏지 무겁
던지 육칠 연을 진퇴 즁의 져〻신이 가연 거시 사이로다. 바람은 손발리 읍셔도 쳔 각국을 도
라보 하물며 사람으로 셰상의 츤와 쳘이 왕 못오니 읏지 실푸지 아이오릿가. …(중략)… 
자근아바지 형졔분 실의 다시  번 안져셔 쳡〻 심회을 위로기 소원 이뢰심  바이오.”

36) 『극재일기』, 1912.5.6. “○六日。與公理徃葛坪宋婿家。… 仍宿。”
37) 『극재일기』, 1912.6.25. “○卄五。與李友用和。出山歸路。侄女。牽衣泣訣。傷懷甚矣。予獨徃妻山拜

辭而下。歷入開安從侄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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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萬里初程(만니초졍)』에는 방터골에 사는 질녀 어능녀가 작은아버지 어윤적에게 발신한 편
지 2건 [편지-5,6], 작은아버지 어윤적으로 부터 수신한 편지 1건 [편지-1]이 수록되어 있다. 
편지에서 어윤적은 어능녀를 ‘질녀’, 어능녀는 어윤적을 ‘작은아버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어능
녀는 어윤적에게 자신을 지칭할 때 ‘사질녀・방터골 질녀’라 말하였다. 다음 편지는 『萬里初
程(만니초졍)』 [편지-5]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이다.  

① “작은아버님 춘추 웅소하신 터에 백리 천리의 고향 생각 하시는 지경(地境)과, 수천 리 

밖에 멀리 있어도 뵈옵는 듯 잠들기 전 잊을 수 없사옵니다. 이왕 세상을 잘못 만나 그러하

시던지 생애로 쫓겨 그러하시던지 고향 생각 과하게 하지 마시고 천금 같은 귀체(貴體)를 

십분 보중(保重) 하시기를 천만번 바라옵나이다. …(중략)… 저는 쓸데없이 물 같은 세월은 

쏜살 같이 가는데 형제숙질을 천 리 만 리에 무단히 이별하고 조용히 생각하면 나오는 것은 

눈물이요, 이 해 가고 저 해 가니 허황하고 맹랑한 마음 낭랑(朗朗)한 화원(火源)이나 혁혁

(赫赫)한 등불 밑에 어떠타 형언하오리오? 이러하게 애가 탄 들 백 리 천 리의 빈 마음뿐입

니다. 시절이나 편안하오면 명년(明年) 춘간(春間) 한 번 가서 형제숙질이 다시 만나 반가

이 뵈올 까 하오나 기필(期必)할 수 없나이다.”39)(1918.11.29.)
    

② “이번에 넷째작은아버님을 뵈오니 한가지로 뫼시고 가고 싶은 생각 간절하나 남에게 매

인 몸이니 달리 변통 없으나 하회(下懷) 섭섭한 일은 어리어 취한 듯 실성한 듯 하온 일, 
어떠하다 형연할 길 없습니다.”40)(발신일 없음)  

   위 편지 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아버지 백리 천리 타국에서 고향 생각하시는 
형편을 생각해 본다. ㉡비록 수천 리 밖 멀리 있는 질녀이지만 잠들기 전에 작은아버지 얼굴
을 보는 듯 잊을 수가 없다. ㉢세상을 잘 못 만나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생애가 그러해서 그
러한 것인 지 고향생각 과하게 하지 말고 귀한 몸을 잘 유지하기 바란다. ㉣나는 형제숙질 이
별하고, 조용히 생각하면 나오는 것이 눈물이다. ㉤이 허황하고 맹랑한 마음을 어찌 다 형언

38) 이우민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1920년 5월 상해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주로 선전부원으로 활동하였
다. 중국 관내 지역의 호북성 · 호남성 · 광동성 · 광서성 등지에서 한국인들을 동지로 규합하거나 중
국인을 상대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등 한국 독립운동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았다. 
1922년 독립운동가 양성을 위해 육영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1926년 4월 柳世觀 등과 함께 천진의 
조선인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韓僑團을 조직하였다. 한교단은 비밀유지를 
위하여 겉으로는 친목단체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다물단과 의열단의 정신을 계승한 독립운동단체
였다. 천진 일대에서 의열단의 의거를 지원하며 활동하던 중 1930년 7월 경 일경에 붙잡혀, 1930년 
4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1934년 5월 7일 만주 동경성에서 서거
하였다.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3묘역에 안장되었다.(대전 현
충원 묘지석 내용 참조)

39)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5]. “자근아바님 츈츄 웅소신 터의 이 쳘이의 고향각 시 경
과 슈쳘지 위의 외오 잇사와도 뵈듯 잠들기 젼 이질 슈 읍사오이다. 이왕 셰상을 잘못 만나 그러
시던지 로조쳐 그러시던지 고향 각 과이 마르시고 쳔금귀쳬을 십 보즁시기을 쳔만번 
바라압나이다. …(중략)… 졔 쓸읍시 물갓튼 셰월은 살갓치 가난 형졔슉질을 쳘이 말이의 무단
이 〻별고 조용 각면 나오난 눈물이요 이  가고 져  가니 허왕고 낭 마음 낭〻 화
원이 혁〻 등불 밋 읏더타 형연오리요. 이러계 각된들 이 쳘이의 빈 마음 이로다. 
시졀이 편안오면 명연 츈간  번 가셔 형졔슉질의 다시 만 반가이 뵈올가 오나 기필할 슈 
읍나이다. ”

40)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6]. ”이번 네자근아바님을 뵈오니 가지 뫼시고 가고시분 각 간졀
나 남의계 인 몸이니 달이 변통 읍시나 회 셥〻온 일은 어리여  듯 실성듯 온 일 읏
더타 형연할 길 읍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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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는가. ㉥애가 탄들 백 리 천 리의 빈 마음뿐이다. ㉦시절이 편안하면 내년 봄에 한 번 가
고자 하나 기약할 수 없다. 
  편지 ②는 1912년(임자) 어윤적・魚允繹(1860~1942)이 일시 환국한 때에 아버지 형제들을 
만나 그 회포가 남다른 바, 특히 넷째 작은아버지 어윤역을 만나 정갈한 식사한 번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에 대하여 쓴 것이다. 방터골 질녀 어능녀는 그 때 일을 ‘어
리어 취한 듯, 실성한 듯’ 미칠 것만 같은 마음을 형언할 길이 없다고 말하였다. 숙질간의 깊
고 짙은 정리를 읽을 수 있다.

4. 어윤적 가 한글편지의 특징 - 결론을 겸하여 
 
  한글로 쓴 편지 한 통은 불운한 시대를 맞닥뜨려 유리표박하는 어윤적 가 사람들의 공간과 
시간의 간극을 이어 준 유일한 도구였다. 어윤적이 서간도에서의 삶 속에서 고국의 각 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편지였다.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
이다. 위 표2 [한글편지의 발・수신 현황]에 있는 17건의 한글편지는 오빠가 여동생들에게, 여
동생들이 오빠에게, 작은아버지가 질녀들에게, 질녀들이 작은아버지에게, 종숙이 종질부에게, 
종질부가 종숙에게, 고모가 조카에게, 시누이가 올케에게 보내는 가족 연서이다.
  전통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특히 여성은 혼인 후 친정 가족들과의 대면이 일생에 몇 차례 되
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말이 아닌 글, 곧 편지를 통하여 소통하였다. 편지 속 글씨체는 그 사
람의 얼굴이요, 내용은 입으로 나누는 대화와 다름없었다. 편지는 단순한 소식 그 이상의 의
미였다 하겠다. 더구나 어윤적 가족은 타국과 본국, 망명자와 남아있는 자의 상황이여서 “뵈
온 지 사십여 연”이라는 편지도 있게 된 것이다. 40여 년의 세월을 녹여내는 그 삶의 역사와 
애환이 편지 한 통에 응축되어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어윤적 가 한글편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간도 망명 가족의 유리표박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남녀노소 20여 명 대가족들의 
망명생활 중 가장 큰 문제는 식량 확보와 거주지의 해결이었다. 때문에 서간도 일대를 정처 
없이 이합집산 해가며 경작지를 찾아 이주하였다. 長咀子, 賽馬集(塞馬蹄), 堿廠, 石墻溝, 閻
家嶺, 三家子 등은 북한 접경지역 단동과 중국 요녕성 심양 사이에 들어있는 지역들이다. 이 
지역들을 돌고 돌며 30여 년의 세월을 유랑하였다. 어윤적은 만리타국에서 마름 풀이나 버들
가지가 바람에 이리저리 쓸리듯이 동서남북 정처 없이 굴러다니다가 어디 가서 죽을지 모르겠
다거나, 명년에는 또 어디로 가야할지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말하면서 그런 자신의 삶을 냉
소하였다.  

① “오백여년 부모국을 하루아침에 하직하고 나니 친척의 기분 묘하고 백수(白首) 풍진(風
塵)의 만리타국 유리표박(遊離漂迫)하여 마름 풀과 버들가지를 따라 동서남북에 정처 없이 

굴러다니니 어디 가서 죽을지 모르겠다.”(어윤적, 1917.11.10.)41)

② “형은 세월을 헛되이 다 보내고 탄식우환 중에 금년 농사는 다행히 낭패가 없어 추운 겨

울을 편안히 지낼 것 같아 아직은 걱정 없으나, 명년은 또 어디로 갈 지 정처가 없으니 생

41)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1. “오여 연 부모국을 일의 하직고 니친쳑 기분 묘고 수 풍진
의 말리 타국 류리표박여 마름풀과 버들아지을 라 동서남북의 정터업시 굴너 단니〻 어듸 가서 
죽을 모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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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우습도다.”(어윤적, 1917.9.26.)42)

③“형제자질 수다한 딸린 식구들을 데리고 타향의 떠돌아 일정한 거처 없이 동서남북 유랑

하여 질병이 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어윤적, 1917.9.26.)43)

 

  부족한 식량과 유랑생활은 불안한 심리상태로 이어졌고, 이는 질병을 유발시켰다. 어린아이
가 태어나고 죽기를 거듭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홍역과 전염병, 결핍된 영양상태 등으로 요
절하여 살아남은 아이를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윤적은 그 참혹한 액운에 대하여 “나라를 넘
어온 뒤 권속이 단 하루도 안정된 날이 없으니, 고통스럽고 고통스럽다.”44) “밤에 쌍둥이 손
녀가 또 죽었다. 5일 이내에 3명의 손자와 손녀가 참혹한 죽음을 당했으니 집안 액운이 가혹
하다. 슬픈 생각을 견디기 어렵고 심정을 안정시킬 수가 없다. 하물며 떠돌며 영락한 시기에 
이런 참혹한 액운을 당하니 통탄스럽다.”45) 라고 탄식하였다. 나라를 빼앗겨 亡命守義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다. 
  둘째,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망명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끓는 가족언어가 표현되어 
있다. 어윤적 가 사람들은 매 편지에서 “천륜지정・천륜낙사・친척정화・동기남매・남매친
척・동기간 정회・동기간 정・형제숙질・숙질간・여러 남매・형제자질・생질남매・생질형제・
종형제 내외・자손남녀” 등의 가족관계 호칭어를 자주 쓰고 있다. 이는 어윤적 가 한글편지의 
특성으로 읽혀지는 부분이다. 중국과 본국이라는 쉽게 넘나들 수 없는 공간 분리 속에서 가족 
상호간의 애착관계가 더 긴밀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편지를 쓰는 이와 받는 이 
모두 주야 그리운 마음으로 잠 못 드는 심정을 전달하였다.
  연천 거주 박응연 처 어씨는 편지에서 친정오라버니 어윤적을 만나 본 것이 사십여 년이나 
되었다고 말하였다.46) 그 세월 속에서 서로서로 ‘위로한다・안심해라・무탈하다・슬프다・다
행이다・그런 다행 없도다・기특하다・염려마라・소식 듣기 원한다・그립다・불쌍하다・원통
하다・원통 슬프다・비창하다・보는 듯하다・눈물이 흐른다・너무 슬퍼마라・걱정하지 마라・
어찌 다 기록 하리오・뵙는 듯 하오이다・마음뿐입니다・든든 하오이다・잊을 수 없사오이
다・간절 하오이다・감사 하오이다・걱정이로소이다・회포를 다 하오리까・답답하여이다・측
연하여이다・심회 동동 금치 못하나이다・만행 이옵나이다・원통 하옵나이다・뵙는듯하옵니
다・가슴이 사무칩니다・미칠 것만 같습니다’ 등의 공감 언어를 전하며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눈물 흘린다고 말하였다. 
  셋째, 일제에 의해 국권을 찬탈당한 백성의 탄식이 묻어나 있다. 어윤적은 고국의 상황이 
‘범의 꼬리를 밟고 봄 어름을 건너는 모양(1917.11.10.)’, ‘숲을 잃은 새와 물 밖에 나온 고기 
같다(1917.11.10.)’고 비유하였다. 오백 년 부모 나라를 하루아침에 하직하고 정처 없이 떠돌
며 고생하는 “이 망칙한 세상・이 풍진세상”을 탄식하며, 남의 나라에서 우환으로 세월을 다 

42)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11]. “사형은 셰월을 헛되이 다 보고  탄식우환 중 금연 농 다
이 낭업서 치운 겨울 안과할 니 아직은 걱졍업시나 명연은  어로 갈지 졍쳐가 업시니 
가 우습도다.”(어윤적, 1917.9.26.)

43)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11]. “형졔질 수다 소솔을 다리고 타향의 류리여 졍소업시 동서남
북의 포박여 질병이 몸의 나지 아니고”

44) 『극재일기』, 경술년(1910) 7월 초. “用兒以胸腹痛。幾死甦生。越國以後。十餘眷集。無一日安靜。苦
哉!苦哉!”

45) 『극재일기』, 을묘년(1915) 1월 6일. “夜, 雙生女孫。又化去。五日之內。三個孫子女見慘。家厄酷
矣。傷懷難耐。不能定情。況在流離瑣尾之際。當此慘厄。慟歎。” 

46)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12]. “뵈온지 사십여 연의 상셔도  번 못엿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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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려보낸 것을 안타까워했다.
  넷째. 서간도 독립운동사의 일단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들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독립운동
에 투신한 사람들은 신분의 노출을 염려하여 이름도 자주 바꾸고, 가족들에게조차도 거처를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가족들의 오해와 걱정 속에 있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음 편지는 어윤적이 방터골 질녀 어능녀에게, 종질부 임이재에게 각각 보낸 편지이다.     

 ① “너의 낭군은 금월 초팔일 상해(上海)에서 편지 부쳐 자세한 소식을 들으니 연이어 평

안이 지내고, 며칠 후면 천진(天津)으로 오겠으니 그리로 답장하라 하였다. 과히 염려마라. 
소년 예기(銳氣)의 허랑(虛浪)한 마음을 두고 중국 남과 북 만여 리를 무단히 왕래하니 초

초(悄悄)한 사나이가 아니다. 그렇다하여도 과히 낭패로운 일은 없으니 도리어 다행이다.”
(어윤적, 1917.11.10.)47) 

② “무산 팔온지 젼 죄가 지듕와 그러온지 두 홀러이가 이 셰상의 오니 고〻이 졀

통고 셩희 아비도 나간 쳬 뉵년의 드러고 편지 본 졔  년이고 젼편 듯오니 

황도겨 무수로 단니다 지금은 한인단으로 단이고 쳡 어더다 오니 무온 듯 다이오

나 어 집 각이 나셔 환고향 라 난지 심이 답〻 식들 셩취올  되오니 답〻 
남간 혼인 길이 막희오니 글노 더옥 졀통〻〻 분〻온 심졍이로다. 못 알외이다.48)
(1918.1.20.)

  ①에서 너의 낭군은 이우민을 가리킨다. 이우민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열단 단원으로 상해와 중국 일대를 두루 뛰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인물이다. 위 편지
에서 중부 어윤적은 질녀에게 “과히 염려 말라. 네 남편은 초초한 사나이가 아니다.”라는 말
로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우민의 아내 어능녀는 남편의 생사와 안위를 걱정하였고, 
그가 무슨 일을 하며 돌아다니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②의 편지는 종질부 임이재가 종숙 어윤적에게 자신의 남편 ‘셩희 아비’에 대한 걱정과 불
만을 토로하고 있다. 집 나간 지 6년, 편지 받아본 건 3년인데 들리는 말에, 황해도를 무수히 
다니다가 지금은 ‘한인단’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단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혹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상에서 일제강점기 망명가족 어윤적 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 특히 가족 이기주의와 인구절벽을 우려하는 작

47)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1]. “너의 낭군은 금월 초팔일 상로서 편지 부처 자서 소식 드르

니 연여 평안이 지고 몃칠 후면 천진으로 오씨니 그리로 답라 연다. 과히 염여마라. 
소년 예긔의 허랑 마음을 두고 즁국 남북경 만여 리을 무란 왕니 초〻 사가 아이라 그

러여도 과히 낭로온 일은 업시니 도로혀 다이라.”(어윤적, 1917.11.10.) 
48) 『萬里初程(만니초졍)』, [편지-9]. “아바님 하셔 밧와 뵈오니 젼의 션구 음용이 롭와 심회 쳐

량고 어느 시졀의 아바님을 뵈와 그립던 셜화을 알외올닛가. 창연〻〻심회 금치 못이
다. …(중략)…. 읏지와 쳘이 타국으로들 분니신고 우리아바님 향녈의 아바님 형톄분 계셔 
존셔 겨신 뵈지 못오니 창연〻〻온 심회 동〻금치 못이다. …(중략)… 각고 다 
혀다 심화을 안졉와 지오나 무산 팔온지 젼 죄가 지듕와 그러온지 두 홀러이가 이 셰상의 
오니 고〻이 졀통고 셩희 아비도 나간 쳬 뉵년의 드러고 편지 본 졔  년이고 젼편 듯
오니 황도 겨 무수로 단니다 지금은 한인단으로 단이고 쳡 어더다 오니 무온 듯 다이오
나 어 집 각이 나셔 환고향 라 난지 심이 답〻 식들 셩취올  되오니 답〻 남간 혼
인 길이 막희오니 글노 더옥 졀통〻〻 분〻온 심졍이로다. 못 알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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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현실 속에서 100년 전 어윤적 가의 가족애를 그려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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